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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Title
	명지인들의 안식처, 홍제천

	Purpose
	학교 주변 홍제천의 자연 풍경을 사진으로 담아내며, 학업에 지친 명지인들이 한 발짝 쉬어 갈 수 있는 숨은 안식처를 홍보하고자 한다. 

	Outline
	(서론)
학교생활을 하다 보면 문득 어디로 떠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. 각종 학업 스트레스와 취업 준비에 대한 부담감은 언제나 우리 스스로를 압박해 온다. 그런 압박감에서 벗어나, 잠시 자연의 풍경을 만끽하면서 숨을 고르는 건 어떤가? 학교 주변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자주 지나치기만 했던 홍제천의 자연 풍경을 새롭게 조명하고자 한다. 명지인들의 작은 위로이자 안식처, 홍제천을 소개한다. 

(비주얼 컨셉트)
사진의 전반적인 분위기 : 홍제천을 걷는 시민들의 모습. 남가좌동의 빌라와 홍제천의 모습 그 사이. 자연광을 활용한 담백한 색감, 필름 카메라 감성, 고요함 속의 생명력을 담아내는 무드

(촬영 계획)
대략 4~5장 정도 선정
취재 기간: 7월 중순 ~ 8월, 점심(12:00~13:00), 저녁(17:00~18:00) 시간대
유동인구가 많은 주말에 취재할 예정 
촬영 대상: 홍제천을 걷는 시민들(또는 대학생)
촬영 장소: 홍제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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